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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for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es. Methods: A methodological study design was used with an ex-
ploratory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a fitness of the modified mode for validity. Cronbach's ⍺ co-
efficients and an alternative-form method for reliability were used.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was 
tested with 345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es, residing in G city, J city, and J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 1 to Aug. 2, 2012.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respondents through self reports method and each 
item had a possible score of 5.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and LISREL 8.54 programs. 
Results: The 28 items making up the instrument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4 factors: 'Professionalism', 
'Activism', 'Coordination competence', and 'Personalism'. These factors explained 63.2% of the total variance. 
Fitness of the modified mode was good (x2= 1052.30, RMSEA=.05,  GFI=.90, AGFI=.86, NFI=.97, and CFI=.98). 
The reliability of the PSYNIS was .95 (Cronbach's ⍺). Conclusion: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PSYNIS is useful for efficiently evaluation of the image of psychiatric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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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현대인들의 잠재적인 정

신건강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화를 

통한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정신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1].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1997년 정신보건법 시행을 통하여 정신건

강영역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에 치중되어 오던 정신건강 영역에서 국민

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전환을 하게 되었으

며, 이에 따라 정신보건영역의 핵심 인력인 정신간호사의 역

할변화가 요구되었다[2].

정신간호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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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자신이라 할 수 있다[3]. 정신간호사는 자신을 치료적

인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대상자의 신체, 정신, 영적인 면을 

다루어야 하고, 또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통한 중재가 정

신간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간호사로서

의 자기 자신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4]. 전통적으로 정신간호영역은 간호영역 중에

서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독자적이지 못한 간호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5].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

건의료 인력들도 정신간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

다[6]. 이는 정신과병동이 일반병동과는 매우 상이한 대상자들

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폐쇄된 공간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야 하는 근무의 특수성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

선은 졸업을 앞 둔 간호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정신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만든다[7, 8]. 

정신간호사의 역할에 적합한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갖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정신적인 개념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지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준거체제가 되기 때문이다[9]. 따라서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파

악하는 것은 간호사 자신들이 속한 영역에서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특히 직업에 관련된 태도와 이미지는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변수로, 개인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역할 수행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다[10]. 간호사들이 지닌 직업적 이미지는 전문적 역할 수행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직에 대해 갖는 바람직한 

이미지는 전문직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1]. 뿐만 아니

라 간호학생들이 지닌 개별적 간호사 이미지는 진로선택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 이런 이유로 정신간호사들이 지

각하고 있는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향후 진로선택과 실무에 영

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13-17]는 

되어왔으나, 분야별 간호사 이미지를 측정하는 연구는 수행되

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신간호사의 역할이나 이미

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또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

된 정신간호사 이미지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신간호사 이미지 도구 개발당시 간호학생들을 대상으

로 개발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어, 정신병동 근무 간호사를 대

상으로 도구를 수정하고, 수정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향후 전문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에 대한 타

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개발된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한다.

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PSYNIS)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신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PSYNI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시, J시와 J도 소재 정신과 병동을 포함하

고 있는 병원 6곳과 정신보건증진센터 6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임

의표집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수는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구되는 표본 크기로 측정도구 문항수의 약 10~100배 정도

면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을 때[18] 최소 330명으로 계산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대상자는 총 345명으로 

충분하였다. 

3. 연구윤리적 고려 사항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C대한 연구 및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

구승인(IRB No. 12-003)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

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였고, 연구대상자의 권

리와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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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기보고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병동이 포함된 6개의 병원

에 질문지 35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그 중 답변 누락문

항이 많은 질문지 5부를 제외한 345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

용하였다.

4. 연구절차

1) 문헌고찰을 통한 문항 추출

초기에 개발된 도구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총 31개 

문항으로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예비 

측정도구에는 업무적 특성(activism)을 묻는 하위문항 6개, 

의사소통적 특성(communicative competence)을 묻는 하

위문항 7개, 개인적 특성(personalism)을 묻는 하위문항 6개, 

전문적 특성(professionalism)을 묻는 하위문항 7개, 조직적 

특성(coordination competence)을 묻는 하위문항 5개가 포

함되어 총3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

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2) 예비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한 측정도구의 문항 

선정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된 예비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신간호사 4명, 정신간호학 

교수 3인, 정신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임상간호사 5인으로 

구성된 총 12명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 내용 타

당도를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타당하지 않음’ 2점, ‘보통

임’ 3점, ‘타당함’ 4점, ‘매우 타당함’ 5점으로 예비 측정도구

를 평점 하도록 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 평점 결과가 

4점, 5점인 항목으로 계산하여 문항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가 0.8 미만인 3문항(V2, 간호과정을 적

용하여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V6,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

계를 잘 다룬다; V12,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한다)은 삭제하

여 최종 28문항이 선정되었다. 

3)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도구의 확정

본 연구에서는 최종 28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기에 앞서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KMO 

(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

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추출 및 회전방법

은 자료분석방법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4)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개발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LISREL 8.54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적 통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LISREL 

8.5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 구성타당도는 문항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

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요인분석으

로 검정하였으며 요인별 독립성 검증을 위해 4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요인 구조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를 검증하기 위해 x2 통계량,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의 값을 구하였다. 

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

는 전체 측정도구의 Cronbach's ⍺ 값과 각 하위척도별 

Cronbach's ⍺값을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 성별, 결혼상

태, 최종학력, 종교, 총 임상경력, 정신과 근무경력, 현재 근무

지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40.2±9.52세

였다. 성별은 ‘여성’이 95.6%(n=330)로 ‘남성’ 4.4%(n=15)보

다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3.5%(n=219)로 ‘미혼’ 31.9 

%(n=110)과 ‘이혼 및 사별’ 4.7%(n=16)보다 많았고, ‘최종학

력’은 ‘전문대학 졸’ 42.6%(n=147), ‘대학원 재학 이상’이 31.3 

%(n=108), ‘4년제 졸’ 26.1%(n=90) 순이었다. ‘종교’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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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1.6%(n=247), ‘없다’ 28.4%(n=98)이었으며, ‘총 임상경

력’은 ‘20년 초과’가 30.4%(n=105)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 근

무경력’도 ‘20년 초과’가 26.7%(n=9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근무지’는 ‘정신과 병동’이 91.3%(n=315), ‘정신건강센터’ 

8.7%(n=30)로 조사되었다. 

2.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PSYNIS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와(Kaiser-Meyer-Olkin)

측정 결과 .919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공통된 요인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확인 단계로 요인분

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x2=3,072.30, p<.001)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요인 추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소의 요인추출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주성분 분

석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문항을 이용

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1.0 이상의 고유값(Eigen-value)을 

가지는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전체문항의 요인부하치 

r=.464~.821 범위에 있었다. 전체 분산에 대한 4개 요인의 설

명력은 사회과학분야의 기준인 60.0%를 넘었다. 즉, 총 누적

변량은 63.3%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설명력은 제1요인이 

21.2%, 제2요인 16.8%, 제3요인 13.6%, 제4요인은 11.8%로 

나타났다. 

4. 요인회전 및 요인명명

본 연구에서는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직각회전 방법으

로 회전하였다. 그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제1요인이 10

문항, 제2요인이 8문항, 제3요인이 6문항, 제4요인이 4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제 1요인에는 정신간호사의 전문직으로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문적 특

성(professionalism)’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에는 타인과

의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

무적 특성(activism)’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에는 다른 보

건의료인과 조화와 협력의 의미를 포함하는 문항들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조직적 특성(coordination competence)’으로 

명명하였다. 제4요인에는 간호사 개인의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적 특성(personalism)으로 명명하였다.

5. 요인별 독립성 검증

요인별 독립성 검증을 위해 4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 r=.50~.73의 범위로 Table 3과 같이 나타나 4

개의 하부요인 간에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6.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원자료를 공분

산 행렬로 변환하여 모든 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요인의 적재치를 계산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40.2±9.52

Gender
 

Male
Female

15 (4.4)
330 (95.6)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Divorced or widowed

110 (31.9)
219 (63.5)
16 (4.7)

Gradu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147 (42.6)
 90 (26.1)
108 (31.3)

Religion Have not
Have

 98 (28.4)
247 (71.6)

Total career 
period (year)

 
 
 

≤1
≤3
≤5
≤10
≤20
＞20

21 (6.1)
 52 (15.1)
26 (7.5)

 56 (16.2)
 85 (24.6)
105 (30.4)

Career period in 
psychiatric mental 
health unit (year)

≤1
≤3
≤5
≤10
≤20
＞20

 65 (18.8)
 55 (15.9)
25 (7.2)

 52 (15.1)
 56 (16.2)
 92 (26.7)

Workplace Psychiatric unit
Mental health center

315 (91.3)
30 (8.7)

Extraction method: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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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SYNIS Factors based on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N=345)

 Items 
Factors

1 2 3 4

V21 Have a professional knowledge .813

V20 Have a professional skill .791

V19 Think flexibly .699

V24 Have critical thinking .626

V28 Have competence as a manager .625

V26 Apply the scientific method into practice .613

V23 Build a professional therapeutic relationship with clients .589

V22 Have the spirit of pride for the profession as a nurse .587

V25 Act responsibly .579

V18 Have a creativity .569

V10 Provid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family .740

V9 Provid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patients .720

V8 Have an interview with family .699

V1 Manage patient's hygiene and safety .686

V4 Manage symptoms and medication .633

V7 Have an interview with patients .614

V5 Create a record of evidence based nursing .590

V3 Understand and apply various psychological tests .545

V29 Work as a team with health care workers .776

V31 Work in a mental health nurse organization .710

V11 Exchange information with health care team .653

V27 Cooperate with other staff .607

V30 Organize reasonably and logically the nursing services .577

V13 Take advantage of community resources .540

V16 Have curious about human .825

V15 Have a .774

V14 Have a spirit of service and sacrifice. .731

V17 Have a bright, warm heart. .550

Eigen-value 6.0 4.7 3.8 3.31

% of Variance 21.2 16.8 13.6 11.8

Commutative % 21.2 38.0 51.5 63.3

likelihood estimate)으로 변인 간의 관계와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결과 x2통계량은 3,072.30 (p< 

.001), RMSEA는 .05, GFI는 .90, AGFI는 .86, NFI는 .97, 그

리고 CFI는 .98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모든 적합지

수의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므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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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N=345)

Variable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r (p) r (p) r (p) r (p)

Factor1 1.000

Factor2 .676 (＜.001) 1.000

Factor3 .727 (＜.001) .647 (＜.001) 1.000

Factor4 .672 (＜.001) .496 (＜.001) .615 (＜.001) 1.000

Table 4. Analysis Model of Measurement Equation

 Variables x2 p RMSEA GFI AGFI NFI CFI

Standard (threshold) ＞.05 Lower ≥.90 ≥.85 ≥.90 ≥.90

Measurement equation model 1,052.30 ＜.001 .05 .90 .86 .97 .98

7.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총 28문항의 Cron-

bach’s ⍺ 값은 .95였고, 제1요인 전문적 특성은 .92, 제2요

인 업무적 특성은 .88, 제3요인 조직적 특성은 .88, 그리고 제4

요인 개인적 특성은 .87이었다. 따라서 도구 전체와 모든 요인

의 Cronbach’s ⍺값이 .70 이상을 나타내어 측정도구의 신뢰

도가 검증되었다. 

논 의

최근 급변하는 사회와 경쟁체제 안에서 현대인들의 정신건

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우수한 정신간호사의 양성과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사들

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사의 신념

과 가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간호학의 

전문적인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정신간호사 이

미지 측정도구(PSYNIS)를 실제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들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개

발 시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31문항의 예비 측정도구

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시대와 

문화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정신간호사 고유의 역할이나 이미

지라고 여겨지지 않는 3문항이 제외되어 총 28문항으로 확정

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하부요인으로 

확정되었으며, 누적변량은 63.3%로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나

타내었다. 요인별 독립성 검증을 위한 4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서도 r=.50~.73의 범위로 나타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극단적으로 유사하거나 중복성의 위험이 없고 요인간의 적절

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추출결과 예비 측정도

구에서 분류되었던 5 요인 중 ‘의사소통적 특성’이 ‘업무적 특

성’과 ‘전문적 특성’으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4 요인으로 분

류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부요인의 명명은 문항 내용의 특성

을 반영하여 정하였다. 

제1요인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숙련된 전문

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비

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실무에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다’, ‘.대상자와 전문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신간호사로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창의적이다’ 의 10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첫 번째 요인에는 정신간호사의 전

문직으로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전문적 특성(professionalism)’으로 명명하였다. 역사적

으로 대중매체에서 보여 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여성들이 

하는 일’, ‘미혼’, ‘수동적’, ‘천사’, ‘관대’, ‘순응’, ‘유순’ 등의 

여성적인 고정관념의 모습이었다[19,20]. 그러나 최근의 이미

지는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며[21], 독립적이

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22]. 가장 최근의 인터넷

에 나타나는 간호사의 이미지로는 약 70.0%가 지적이고 교육

받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0.0%는 ‘자율성’이 있고, 

전통적인 ‘온화’, ‘친절’, ‘동정’등의 이미지는 47.0%로 줄어

드는 경향이 있다[23]. 이것은 간호사의 이미지에 변화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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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surement Equation Model of Variance Extracted

Factors Items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Subtotal

Cronbach's Alpha

Professionalism V21
V20
V19
V24
V28
V26
V23
V22
V25
V18

.788

.762

.718

.694

.727

.684

.735

.676

.661

.654

.911

.913

.915

.917

.915

.917

.915

.918

.919

.919

.92

communication 
competence

V10
V9
V8
V1
V4
V7
V5
V3

.750

.753

.750

.538

.611

.707

.585

.522

.857

.858

.858

.879

.873

.862

.875

.881

.88

Activism V29
V31
V11
V27
V30
V13

.797

.600

.671

.672

.681

.687

.826

.865

.847

.851

.848

.847

.88

Coordination 
competence

V16
V15
V14
V17

.699

.778

.734

.656

.836

.802

.821

.852

.87

Total Cronbach's ⍺ .95

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

된 10문항들도 모두 이러한 정신간호사의 전문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유연한 비판

적 사고능력을 실무에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며, 대상

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

는 것은 전문가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24]. 따라서 제 1

요인에 포함된 10가지 문항들은 정신간호사들의 전문성을 보

여줄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2요인에는 ‘가족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환

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환자와 개인면담(상

담)을 실시한다’, ‘가족과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환자

의 개인위생 및 안전관리를 한다’, ‘증상 및 약물관리를 한다’, 

‘각종 심리검사를 이해하고 적용 한다’,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 한다’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두 번째 요인은 타인과의 

정보제공 및 교육, 대상자의 증상 관리, 상담 등의 문항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업무적 특성(activism)’으로 명명하였다. 최

신 연구들[25,26]에 따르면 정신간호사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인 정

신질환자를 돕고, 나아가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사

의 기본적인 활동임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정신간호사의 주

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상담과 교육이며[25], 다른 전문간호사

와 비교하여 독특한 특성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상담

이다. 이런 측면에서 ‘업무적 특성’은 정신간호사 역할에 있어

서 중요하며 정신간호학 교육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

분이다. 특히 상담, 교육, 심리검사, 약물 관리 등과 같이 정신

질환 대상자와 가족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제3요인에는 ‘보건요원들과 팀으로써 일한다’, ‘정신간호

사 조직에서 활동한다’,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한다’,‘다

른 의료진과 협력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간호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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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한다’,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다’ 로 보건의료팀과 조화

를 이루고 협력을 하는 것의 의미하여 ‘조직적 특성(coordi-

nation competence)’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정신과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특별히 더 요

구되는 수준의 업무이기도 하다. 즉 정신과 간호사는 다른 전

문직들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27]. 이러한 점에서 간호사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정신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들[27, 28]

에서 공통적으로 21세기 정신간호사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로 팀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이며, 특히 리더십

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전문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자문 및 협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정신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과 조직을 개발하고, 통합하며, 또한 연

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이 강화되면서, 정신간호사의 역할에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사

회기관과의 연계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9]. 또한 정신보

건 영역의 전문가들과 사례관리 팀으로 협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29]. 이처럼 정신간호사의 이미지의 제 3요인에 나타난 

특성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서 더욱 강조되는 부분으

로 향후 이 요인에 해당하는 역할은 실제 더 확대될 것으로 판

단된다.

제4요인에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사명감이나 소

명의식이 있다’,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 ‘밝고 따뜻

하다’등 4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네 번째 요인은 ‘개인적 특성’

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정신간호사가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기본

적인 능력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확립, 편견 타파를 위한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들은 정신간호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정

신간호사들의 소진 요인으로 중요하게 꼽히는 원인은 바로 정

신과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30]. 따라서 정신간

호사는 소진되지 않고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습득될 수 있는 능력들이다[30]. 따라

서 정신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간호학생이나 신규간호사를 

위해서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제 4요인에 해당되는 개인적 특

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PSYNIS의 요인구조를 잘 드러내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 통

계량은 1,052.30 (p<.001), RMSEA 는 .05, GFI는 .90, AGFI

는 .86, NFI는 .97, 그리고 CFI는 .98로 모든 적합지수의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므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측정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로 x2 검증을 이용한 

모형평가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x2 검증에서는 귀무가설을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특

히 표본수가 200개 이상으로 증가하면, x2 통계량이 증가하여 

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10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

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러한 x2 검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다양한 적

합도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합성 평가는 기본적으

로 간명부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 절대적합지

수(absolute fit measures),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등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적합도 지

수를 확인하였다. 첫째,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가능한 간

명한 모형을 선호하는 RMSEA의 경우, 0에 가까울수록 완벽

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80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 둘째, 절대부합지수인 

GFI는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

타내는 지표로 회귀분석에서 다중상관치(R2)과 관련이 있으

며, .90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GFI를 자유

도에 의해서 조정해 준 것을 의미하는 AGFI의 경우에는 .85 

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기초모형(측

정변수사이에 공분산 또는 상관관계가 없는 모형)에 대한 제

안모형(이론적인 배경하에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부합도

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인 NF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일 때 

적합한 모형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신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의 타당성 평가을 위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는 

.95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각 하부요인들의 신

뢰도는 제1요인 전문적 특성은 .92, 제2요인 의사소통적 특성

은 .88, 제3요인 업무적 특성은 .87, 그리고 제4요인 조직적 특

성은 .86이었다. 이처럼 4 요인 모두에서 기준치인 .70 이상으

로 나타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최종 수정

된 정신간호사 이미지도구(PSYNIS)는 타당도 및 신뢰도 검

증을 위한 기준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PSYNIS)는 향후 간호

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정신간호사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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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간호사 이미지 파악에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정신

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교육에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도구의 예비 문항은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5가지 구성개념

을 바탕으로 3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전문가에 의

한 내용타당도 결과 부적합한 3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28문항

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

뢰도를 확보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신간호

사 이미지의 측정도구(PSYNIS)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므로 교육, 간호 현장이나 연구 분야에서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 보건

의료 인력들, 일반인에게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파악하

고, 나아가서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개발에 활용

할 것을 제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비교해 볼 수 있는 준거

(criterion) 측정값이 존재하지 않아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향후 반복연구를 실시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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